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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즈음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현대적 질환 중 하나인 새집증후군은 새 집이나 수리한 집에 입주한 뒤 

이전에 없던 두통이나 아토피 피부염, 천식 등의 질환에 걸리는 현상으로, 이는 신축 건물의 마감재나 

건축자재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(VOCs)로 인해 거주자들이 일시적 또는 만성적인 각종 질

환을 호소하는 것이다. 이처럼 비교적 낮은 농도에 노출이 되어도 인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VOCs는 

석유화학, 페인트 도정, 드럼 재생산 등의 화학 공정에서 고농도로 발생되어 대기 중으로 유출됨으로

써 대기오염을 야기 시키고  이런 산업현장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사람들은 피부접촉이나 호흡기 흡

입을 통해 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키는 된다. 이를 방지하기 위해 효율이 좋고 운용이 간편한 활성탄

(Activated Carbon:AC)에 의한 흡착방식을 많은 업체에서 이용하고 있다. 이러한 배기가스 중에는 

IPA, Toluene, MEK 등과 같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질(Volatile Organic Compound: VOCs)이 대량으로 

포함되어 있는데, 현장에서와 같이 이런 물질들이 복합적으로 흡착될 경우 어떠한 형태인지에 관한 

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. 본 연구에서는 활성탄과 활성탄소섬유를 이용해 실제 산업현장에서 배출되

는 물질들의 개별과 혼합 시의 흡·탈착 특성을 파악해 비교하고자 한다.  




